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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11월 주택시장지수 90 … 3개월째 사상 최고

한국 투자자들, 미국 상업 부동산 매입 급증

11월 미국 주택건축업체들의 신뢰도가 지난 4월 사상 

최악의 폭락세에서 7개월 연속 반등했다. 신뢰도는 시장 

예상을 웃돌았으며 3개월째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18일‘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전미주택건설업협회

(NAHB)/웰스파고는 전날 11월 주택시장지수는 90으

로, 전월의 85에서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35년 지

수 역사상 사상 최고치를 다시 경신한 것이다.

지난 3월만 해도 72로 고공 행진하던 주택시장지수

는 4월에는 30으로 급락했고, 월간 최대 하락을 기록

했다. 이에 따라 2014년 6월 이후 처음으로 악화 영역

코로나19 사태로 얼어붙은 미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

에 한국 투자자들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18일‘연합뉴스’에 따르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날 상업용 부동산 시장 분석업체인 리얼 캐피털 애널

리틱스 자료를 인용해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한국 투

자자들이 15억6천만 달러 상당의 미국 부동산을 매입

에 진입했다.

두 달 동안 악화 영역에 있던 지수는 6월에 개선 영역

으로 진입했고 7월에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3개월 만에 

팬데믹 이전 수준에 근접한 뒤 9월부터 연속 사상 최고

치를 기록했다. 지수가 50을 웃돌면 신뢰도가 개선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NAHB의 척 포우 회장은“역사적으로 낮은 모기지 

금리, 우호적인 인구 통계, 지속적인 주택 구매자의 교

외 선호 이동이 수요를 자극했다.”며“올해 들어 신규 

주택 판매는 거의 17% 늘었다.”고 말했다.

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2억4천만 달

러보다 25.8% 급증한 수치다.

코로나19 이후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부정적 전

망에 따라 거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투자액이 늘어

남에 따라 미국 부동산 시장에서 한국 투자자의 비중

도 늘었다. 지난해 미국 상업 부동산 시장에 투자한 외

국 투자자 중에서 한국은 10위(3.7%)였지만, 올해는 3

위(8.6%)로 뛰어올랐다. 한국보다 더 많이 미국 부동산 

시장에 투자한 국가는 캐나다와 독일뿐이다. 중국은 미

중 무역전쟁과 중국 당국의 자본 유출 제한 등의 영향

으로 투자가 급감한 상태다.

WSJ은 미국 부동산 시장에 한국의 투자가 급증한 것

은 코로나19 이후 미국의 초저금리 상황이 직접적 원

인이 됐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최근 시애틀에서 매각된 

6억 달러짜리 건물의 사례를 들면서 한국 투자자들의 

경쟁이 미국의 상업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경우도 있다

고 소개했다. 당시 매각 업무를 담당한 뉴마크의 알렉

스 포셰이 국제투자분야 대표는“한국 투자자들의 응

찰가가 가장 높았다.”며“한국 투자자들이 가격을 올

렸다.”고 설명했다.

아마존, 약국 산업 진출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아마존 파

머시(Phramacy)’를 출범하며 약국 산업에 진출했

다. 아마존은 2018년 온라인 약국‘필팩’을 7억5천

300만 달러에 인수하는 등 그동안 온라인 약국 시

장 진출을 준비해왔다.

18일‘연합뉴스’에 따르면 아마존은 전날 아마

존 파머시를 출시하고 미국 소비자들에게 처방약

을 집으로 배달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

다. 멤버십 회원인 아마존 프라임 고객에게는 배송

이 무료다.

하와이·일리노이·미네소타주 등을 제외한 45개 

주에서 18세 이상 성인인 아마존 고객들은 약국 서

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아마존은 이번에 제외된 5

개 주도 곧 추가할 계획이다.

환자가 아닌 의사가 직접 처방전을 아마존 파머

시에 보낼 수도 있다. 그러나 합성 마취제인 오피

오이드 같은 통제 약물, 비타민과 보충제는 배달하

지 않는다.

CNBC에 따르면 3천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미국

의 약국 시장은 악명 높을 만큼 복잡하고 경쟁이 치

열하다. 이 매체는 아마존 파머시 출범이 약국 시

장 진출을 노려온 이 회사의 가장 큰 움직임이라며, 

CVS나 월그린 같은 전통 약국 체인은 물론 월마트

처럼 약국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대형 소매업체

의 지배력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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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자본의 미국 상업용 부동산 구입이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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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존 파머시’ 레이블이 붙은 약병들. 사진=아마존


